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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 에탄올 생산 타당성 없다!
삼성경제연구소, 리터당 생산비 49센트 넘어 … 바이오디젤은 가능

바이오디젤 사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의 리터당 생산비용이 60센트 미

만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<한국형 바이오연료의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>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바이오

연료를 도입하는 데 따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결과, 유채 등 국산 작물을 이용해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을 생

산할 때 사회적 편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바이오연료는 식물과 동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현재 수송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

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연료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<바이오 에탄올>과 경유를 대체하는 <바이

오 디젤>로 분류된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“하지만, 바이오디젤을 국산작물을 이용해 만들더라도 국내 생산비용을 리터당 59센트 이

하로 낮추어야만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바이오디젤을 국내에서 생산해 경유 사용량의 1%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총 편익은 1억3000만달러로 추정됐

는데, 바이오연료의 원료를 국내에서 재배하면 얻을 수 있는 농가소득증대 효과 9640만달러, 온실가스 감소효

과 1680만달러, 대기오염 감소효과 1580만달러를 더한 것이다.

한편, 삼성경제연구소는 “바이오에탄올은 생산비가 리터당 49센트 이하여야 사회적 편익이 생산비용을 넘을 

수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바이오에탄올은 수입하거나 해외 현지생산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단가를 

낮출 수 있는 새로운 국산 원료 작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간석지, 휴경농지 등 남는 땅 25만2000㏊를 에너지 작물(유채․옥수수) 재배용으로 이용하면 경유의 2.2%, 

휘발유의 3.57%를 대체할 수 있으며, 장기적으로는 쌀 이모작 농지와 벼 재배 농지의 일부인 86만1000㏊를 에

너지 작물 재배용으로 대체하면 경유의 7.5%, 휘발유의 12.5%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“바이오연료의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시장 매카니즘을 보완할 조세감면, 보조금 지급, 최

소 혼합비율 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”며 “바이오연료 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농민

들이 원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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